
야구4 2016년 3월 11·12일 주말판 10판

NC 타선은 올 시즌 KBO리그에서 가장 주목받
고 있다. 김경문 NC 감독은 10일 마산 LG전에서
정규시즌 베스트 라인업을 꺼내들었다. 김종호∼
박민우가 테이블세터, 나성범∼에릭 테임즈∼박석
민이 클린업 트리오를 맡았다.

김종호와 박민우는 지난해 87도루 201득점을 합
작한 리그에서 가장 빠른 테이블세터였다. 나성
범∼테임즈∼박석민은 지난해 성적 기준으로 무려
101홈런에 391타점을 올렸다. 특히 김종호부터 테
임즈까지는 모두 좌타자라. 이날 LG 선발로 등판한
잠수함투수 우규민(31·사진)에게는 몹시도 까다로
운 타선이었다. 6번으로 넘어가도 베테랑 이호준에
7번은 다시 좌타자 이종욱이었다.

그러나 우규민은 쌀쌀한 날씨 속 현란한 변화구

컨트롤로 3이닝 동안 1안타만
허용했을 뿐 볼넷 없이 삼진 4개
를 잡으며 리그 최강으로 전망
되는 NC 타선을 잠재웠다. 직구
최고 구속은 139km로 빠르지
않았다. 커브, 슬라이더, 체인지
업, 포크볼을 섞어 던지며 완벽

한 컨트롤과 완급조절을 보여줬다.
우규민 같은 언더핸드투수는 일반적으로 좌타자

에게 약하다. 그러나 이날 우규민은 좌타자 몸쪽에
서 바깥쪽으로 휘는 체인지업 등 컨트롤이 수반된
변화구로 역투를 거듭했다. 1회말과 2회말 나성범
과 테임즈를 모두 삼진으로 잡았고, 이호준과 김종
호도 삼진으로 돌려세웠다.

3이닝 동안 유일한 출루 허용은 2회말 박석민에
게 맞은 우전안타뿐이었다. LG 토종 에이스의 굳건
함을 확인한 시범경기였다.

마산 ｜ 이경호 기자 rush@donga.com

‘LG 토종에이스’ 우규민, 컨트롤빛났다

최고구속139km…시범경기NC전3이닝무실점

■ 키맨

한국아마추어야구는어디로가는가.
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야구협회(KBA) 박상

희 회장(사진)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. 최근 협회 기
금전용및업무추진비과다사용등으로논란을일으
킨 박 회장은 9일 KBA에 사표를 내면서 공식적으로
회장직에서 물러났다.사표는 11일자로 작성했다.이
로써 전임 이병석 회장이 물러난 뒤 지난해 5월 12일
제22대 KBA 회장에 취임한 박 회장은 임기(2017년
2월)를 채우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불명예 중도퇴진
하게됐다.

지난해기금 과실금(이자수입)중 3억809만원을이
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승인 없이 경상비로 전용한 사
실이 드러나고,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통
해 280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박 회
장은 사면초가에 몰렸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
라 사고단체나 다름없는 KBA에 지원하는 주최단체
지원금을 보류하고,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9일부터
이달 4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. 박 회장은 결국
더이상버티지못하고사표를제출하기에이르렀다.

박 회장이 사퇴했지만, KBA는 더 큰 격랑 속으

로 빠져들고 있다. 개정된 국민
체육진흥법에 따라 27일까지는
KBA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
연합회(KBF)가 통합해야 하는
데, KBA 조직을 정비하고 통합
회장 후보를 추대하기에는 시일
이 촉박하다.

KBA는 일단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조직개편을 하
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
다.그러나이를놓고도아마야구계는물밑에서또한
바탕 진흙탕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. KBA 정관
상선임부회장이직무대행을맡는것이순리지만,선
임인 김종업 부회장은 전임 이병석 회장이 물러난 뒤
직무대행을 수행하다 지난해 KBA 회장 선거에서 박
회장과격돌했다.그과정에서양측계파간감정의골
은 깊어졌다. 현 KBA 수뇌부는 그래서 김은영 부회
장에게 직무대행을 맡기는 작업을 진행할 듯하다. 또
비대위 구성, 통합회장 추천 과정에서 ‘자기 사람 심
기’라는계파간의해묵은갈등이빚어질수도있다.

한국 아마야구를 관장하는 KBA는 지금 재정이 고
갈되고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. 아
마야구 발전은 뒷전이고 자리와 권력에만 연연하는
어른들의 이전투구 난맥상으로 인해 한국야구의 미
래가흔들리고있다. 이재국기자

박상희회장불명예퇴진…아마추어야구어디로?

업무추진비과다사용등으로10개월만에퇴진
KBA 조직 개편 불가피…아마야구 대회 차질

송은범, 신무기로 4.1이닝 1실점…“이젠 감 잡았다”
“5회까지던졌다는데의미가있다.”
한화 김성근 감독은 10일 대전한화생명이

글스파크에서 열린 ‘2016 타이어뱅크 KBO리
그 시범경기’ 두산전이 끝난 뒤 선발 송은범의
투구에 대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다. 이날
송은범은 4.1이닝 동안 2안타 1볼넷 2탈삼진
1실점으로 호투했다. 아직은 한 차례 등판일
뿐이기에 좀더 지켜봐야겠지만, 올 시즌 그에
대한기대와희망을읽을수있는말이다.

뀫안정적피칭, 4.1이닝2안타1볼넷1실점역투
송은범은 3회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결과를

냈다. 1회 선두타자 정수빈을 삼진으로 돌려
세우며 깔끔하게 출발한 뒤 2회까지 삼자범퇴
로 처리했다. 1회 투구수 14개 중 변화구 8개,
2회 투구수 8개 중 변화구 4개. 평소보다 변화
구 구사비율이 높았다. 3회 선두타자 박세혁
과 이우성에게 연속안타를 허용하며 1실점했
지만, 이후 5회 1사까지 무안타로 막아냈다.
역시 변화구 비율이 높았다. 변화구는 커브,
슬라이더,체인지업으로구성됐다.

송은범은경기후“날씨가추워볼이되더라
도빨리빨리던지려고했는데그래서좋았나”
라며 웃었다. 이날 최고 구속은 146km. 쌀쌀

한 날씨와 현 시점에선 괜찮은 구속이다.그러
나 그는 “구속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”며 올 시
즌 신무기로 선보일 슬러브와 체인지업을 테
스트했다고밝혔다.

뀫‘니시구치효과’신무기슬러브와체인지업
한화 전력분석팀자료를보면커브 10개,슬

라이더 11개였다. 커브를 주무기로 삼아왔던
송은범은 “사실 커브는 1개만 던졌다. 나머지
는 다 슬러브였다”며 “슬러브가 끝에서 빠르
게 변화해 시즌 때 커브를 버리고 슬러브를 사
용할지, 아니면 커브하고 함께 사용할지 고민
이다”고 덧붙였다. 이날 가장 심혈을 기울인
것은 체인지업이었다. 그는 “1회에는 직구를
던질 때와 체인지업을 던질 때 팔 스윙이 달랐
는데, 2회부터 비슷해진 것 같았다”며 만족해
했다.

한화는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때(2월
23∼3월 3일) 일본프로야구에서 21년(1995∼
2015년)간 활약하며 182승을 올린 니시구치
후미야를 인스트럭터로 영입했다. 송은범은
“슬러브와 체인지업 그립을 니시구치 인스트

럭터에게 배웠는데, 종전에 내가 던지던 그립
과 달랐다.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도움이 됐
다”고설명했다.

뀫올시즌마운드의키플레이어
송은범은 지난해 FA(프리에이전트)로 4년

34억원의 조건에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. 그러
나 지난해 33경기(선발 14경기)에 등판해 2승
9패1홀드4세이브, 방어율 7.04로 기대에 미치
지 못했다.그래서 그는 결혼을 앞두고도 지난
해 말 일본 고치 마무리훈련과 미야자키 교육
리그까지참가해땀을흘렸다.

땀의 효과가 있었을까. 이날 덕아웃에서 이
재우는 송은범에게 “SK때로 돌아간 것 같다”
며 칭찬했다. 그러나 송은범은 “아직은 아닌
것 같다”며 웃더니 “오키나와 캠프 때 하루
200개 이상 투구를 3∼4차례 하고 마지막 귀
국하는 날 피칭으로 확실한 감을 잡은 것 같
다. 남은 시범경기에서 체인지업을 확실히 내
것으로 만들고, 직구를 던질 때와 팔 스윙이
같도록신경을더쓰겠다”고말했다.

대전｜이재국기자 keystone@donga.com

시범경기 두산전 슬러브·체인지업 위력
땀의 효과…“캠프서 하루 200개 투구”

한화는 선발진이 미지수로 꼽히는 팀이다. 송은범의 부활은 올해 한화 마운드의 열쇠인데, 10일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
긍정의 가능성을 보여줬다. 대전 ｜ 김종원 기자 won@donga.com

뀫칼바람이 불더라. (조종규 KBO 경기감독관. 수원
kt-넥센전의 한파 취소 이유를 설명하며)
뀫좋겠다. (kt 조범현 감독. LG의 젊은 선수들이 성
장했다는 말에)
뀫27세, 25세, 스물 넷…. (LG 양상문 감독. 훈련 중
인 선수들의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며 젊은 선수들

을 올해 잠실구장에서 많이 보고 싶다며)
뀫토요일 울산입니다. 기대해주세요. (LG 류제국. 시
범경기 첫 등판이 12일 울산 롯데전이라며)
뀫LA에서 인천까지 12시간 비행기 타고, 다시 인천에
서 창원까지 버스로 4시간30분 왔어요. 그래서 더 뛰어
야 해요. (NC 나성범. 전지훈련을 마치고 오랜 시간
에 걸쳐 돌아왔기 때문에 빠른 적응을 위해 더 많이
훈련한다며)

■ 빅마우스


